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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대학생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인정욕구, 갈등적 독립,

성인애착의 매개효과

전 혜 경*

초 록
 

본 연구는 대학생이 지각한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이 과정에서 

인정욕구, 갈등적 독립, 그리고 성인애착의 관련성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남녀 대학생 369

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고, 연구모형과 비교모형을 통해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와 우울과의 관

계를 가장 잘 설명해주는 모형을 설정하고 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대학생의 애착불안 및 애착회피, 우울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완전매개모형이 최종모형으

로 채택되었다. 구체적으로 첫째, 어머니가 심리적 통제를 많이 했을수록 대학생의 인정욕구 수준이 

높아지고, 그에 따라 성인애착불안이 높아져서 우울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어머니

가 심리적 통제를 많이 했을수록 대학생의 갈등적 독립 수준이 낮아지게 되고, 그에 따라 성인애착불

안이 높아져서 우울 수준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어머니가 심리적 통제를 많이 했을수

록 대학생 자녀의 갈등적 독립 수준이 낮아지게 되고, 그에 따라 성인애착회피가 높아져서 우울 수준

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인정욕구와 정적으로 갈등적 독

립에 부적으로 유의하였다. 인정욕구가 애착불안에 미치는 영향이 정적으로 유의하였으며, 갈등적 독

립의 경우에는 애착불안, 애착회피, 우울에 미치는 영향이 모두 부적으로 유의하였다. 우울에 있어서  

애착불안과 애착회피에 미치는 영향도 모두 유의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교육 및 상담 개입에 대

한 시사점과 후속 연구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제어: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 대학생의 우울, 인정욕구, 갈등적 독립, 성인애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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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보건복지부ㆍ질병관리본부(2013)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만 19세 이상 성인들을 대

상으로 건강 설문을 실시 한 결과, 최근 1년 동안 연속적으로 2주 이상 일상생활에 

영향을 줄 정도로 우울이나 절망감을 느낀 경험치가 12.9%라고 한다(강슬아, 2015). 

이는 대학생이 속해 있는 청년층(19-29세) 8명 중 1명이 우울 경험으로 인해 일상생

활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수치이다(박경, 2004). 우울 증상이 타 연령층에 비해 특히 

20대 젊은 대학생들에게 높게 보고되는 것은 대학생활이라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

고, 자신의 주 전공분야뿐만 아니라 다양한 적성과 흥미에 대한 탐색, 선․후배관계 

이상의 대인관계 및 정서적 측면 등 생활 전반에서 변화를 경험하기 때문이다(유은

영, 윤치근, 양유정, 2012; 정혜진, 2014).  

대학생들의 우울에 대해 보다 깊은 이해를 위해서는 이들에게 영향을 주는 다양한 

방향성을 규명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 우울의 심리적 기제에 대

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비합리적 신념(송영희, 이윤주, 2010), 내부초점 반응양식(박혜

원, 오경자, 2009), 반추방식(신재훈, 2013), 성격특성이나 귀인양식(김현정, 손정락, 

2006), 대처방식(이은희, 2004) 등 주로 개인 내적 특성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력을 제

시하고 있다. 우울의 기제에 있어서 개인 내적 특성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에는 동

의하지만, 대학생들의 발달단계 상 사회적 관계의 확장이 필연적으로 이루어지기 때

문에(김욱, 2012; 신재훈, 2013) 이러한 개인 내적 특성들은 대학생들이 타인과의 상

호작용 속에서 야기되는 우울에 대한 영향요인을 동시에 고려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연구의 변인들도 개인 내적인 범위에서 좀 더 확장하여 개인 내․외적

인 요인들로 확대하여 다각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최근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자녀의 우울에 영향을 주는 연구과정에서 다른 변인

들과 관련된 심리적 작용을 살펴보고, 직․간접적으로 매개하는지에 대한(신희수, 안

명희, 2013; 안명희, 2014; 조은주, 이은희, 2013)인지나 정서요인에 대한 탐색이 주를 

이룬다.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자녀 우울에 위험요인으로 작용하여 유의한 관계가 

있음을 보고하고 있어(Blatt & Shahar, 2004; 마은애, 손은정, 2014) 대학생의 우울변

인에 영향을 줄 것으로 가정하였다. 또한 개인성격특성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통제소

재, 심리적 부적절감을 매개로 한 우울 연구에서 간접경로만 유의미하였고, 어머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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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적 통제가 자녀 우울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안명

희, 신희수, 2012).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우울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인지나 정서요인에 영향을 받아 우울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도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인지나 정서요인을 거쳐 우울에 이르는 경로

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어머니의 기분이나 기준에 따라 자녀를 윽박지르며 막연한 

죄책감을 심어주는 공격적 행동이라고 할 때 어머니의 정서조율 능력이 저하되어 우

울이 가중될수록 갈등상황에서 자녀에 대한 심리적 공격이 증가할 것으로 보아진다

(안명희, 2010).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를 받는 자녀는 애착불안이나 애착회피를 형성

하여 타인들로부터 거부되거나 소외되어 우울이나 불안 등 다양한 정서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청소년의 또래애착과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고 한다. 이는 어머니가 자녀의 자유로운 표현을 방해하고 자녀의 행동에 죄책

감을 유발하며 애정을 철회하는 등 어머니의 기준에 따라 자녀를 조종하는 행동은 자

녀의 심리적, 사회적 욕구를 제대로 충족시켜주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다(정희원, 

2015). 이러한 근거에 의하여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로 인한 자녀의 애착불안과 애착

회피를 형성하는데 영향을 주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Ⅱ. 이론적 배경

1. 심리적 통제와 우울

개인 내․외적 요인 중 대학생 우울과 관련하여 탐색해볼 것은 우선 부모-자녀관계

이다. 자녀에게 있어 부모는 최초로 맺는 인간관계이며 부모가 제공하는 환경은 자녀

의 지적․정서적․사회적 발달에 중심적 역할을 하게 된다(김미영, 2002). 특히 어머

니는 아버지에 비해 자녀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아, 자녀의 정서적 요구에 더 잘 

반응하며 자녀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한다(Paulson & Sputa, 1996). 이런 자녀들은 대

학생이 되어서도 어머니와의 정서적 유대를 긴밀하게 여겨 자립하지 못하고 정서․경

제적으로 의존하는 경향이 많아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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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우울은 가족의 심리적역동과 깊은 관계가 있다(Bowlby, 1969). 부모의 심

리적 통제가 자녀의 일상적인 활동에 심각하게 관여하지만 애정표현은 적고, 자녀의 

자율성에 대한 욕구에는 수용적이지 않다(안명희, 2014). 이러한 심리적 통제를 경험

할수록 부모로부터 버림받을까봐 두려워 부모에게 의존하거나 스스로 비난하는 태도

를 갖게 되어 우울에 취약할 수 있다(Blatt & Shahar, 2004). 심리통제와 우울의 기존 

연구는 심리적 통제에 대해 부모를 함께 살펴본 연구들이 많다(이은경, 박성연, 2011; 

정주영, 2014; 조은주, 이은희, 2013). 그러나 주양육자인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자녀들

에게 더 많은 영향을 끼치고 주도적 역할을 하기 때문에(안명희, 신희수, 2012; 

Barber, Bean & Erickson, 2002) 본 연구에서도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만을 활용하여 

우울과의 관계를 확인하고자 한다.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는 자녀에게 심각하게 죄의식을 주는 등 바르지 못한 훈육태

도로 부모의 민감성을 저해하는 요인이자 자녀와의 관계에서 부정적인 요인으로 알려

져 있다(Barber & Harmon, 2002). 특히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헬리콥터 맘’이나 

‘알파 맘’과 같은 신조어들은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에 대한 어머니의 지나친 관심이 

자녀에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어머니의 과도한 관심과 간섭은 자녀

의 발달단계에서 스스로 경험해야 하는 것을 어머니에게 의존하게 되어 사회화의 어

려움을 겪게 할 수 있다.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우울을 야기 시키고 이는 다시 자기 

비난으로 이어지는 심리적 과정은 대학생 자녀들이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와 부

적절감을 경험하게 하여 다양한 문제를 일으키게 한다.  

이러한 어머니의 지속적이고 만성적인 심리적 통제는 어머니로부터 관심을 받고 싶

어 하는 인정욕구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김영란, 2014; 신희수, 안명희, 2013). 인정욕

구(need for approval)는 ‘한 인간이 영향력 있는 타인들로부터 승인받고 싶어 하는 

욕구’로 한 사람으로부터 받는 구체적이고 정서적인 강화에 민감하게 적용되는 특성

뿐만 아니라 사회적 규칙에 맞추려는 의미도 함께 지니고 있다(김수현, 1988). 인정욕

구가 높을수록 타인의 긍정적 반응을 기대하며 맞춰가려는 태도와 함께 사회적 단서

에 더욱 예민하고 의존적이며 상황의 요구에 따르려 한다(김민정, 이동귀, 2008; 박주

연, 2014).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에 노출되면 자녀는 어머니의 기준에 미치지 못해 

자기를 비난하게 되고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어머니로부터 끊임없는 사랑과 인정을 

갈구한다(김영란,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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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정욕구와 성인애착 

인정욕구(need for approval)는 자신의 신념이나 행동에 대해 지속적으로 동의를 

구하거나 확인을 받고 싶어 하는 욕구이다(김지윤, 이동귀, 2013). 인정욕구가 높은 

경우 타인에게 버려지거나 거절에 대한 두려움을 외면하기 위해 사회적인 관계영역에 

더욱 몰입할 수 있다. 특히 타인으로부터 자신의 신념이나 행동에 대해 확인 받고자 

할 때 타인의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나 부정적 피드백에 대한 반응으로 우울이나 불안

과 같은 심리적 부적응을 경험한다(김지윤, 이동귀, 2013; Whittal & Dobson, 1991). 

인정욕구가 사회적 관계에서 타인의 인정과 긍정적 반응의 여부를 통해 개인의 자존

감 형성과 심리적 부적응(김민정, 이동귀, 2008)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성인애착이란 한 개인이 신체적,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제공하는 사람들과 접

촉하고 유지하려는 안정적인 경향성이다(Bowlby, 1980). 안정적인 경향성은 내적작동

모델에 의해 작동되며, 내적작동모델은 중요한 타인들과의 경험을 기반으로 형성된다. 

내적작동모델은 역동적으로 조직화 된 후에도 재 조직화될 수 있으며 개인의 애착패

턴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변화가능하다(장휘숙, 1997). 이러한 성인애착의 양상을 파

악하기 위해서는 현재 긴밀하게 관계를 맺고 있는 중요한 타인과의 관계패턴을 살펴

보는 것이 적절하다. 성인이 타인과의 위기상황에 직면했을 때, 성인애착대상과의 친

밀함을 통해 불안이나 우울한 마음을 다스린다(송기선, 2015).  

Brennan, Clark와 Shaver(1998)가 대학생에 대한 연구에서 성인애착불안과 성인애

착회피라는 두 개의 독립적인 차원의 연구가 이루어졌고 이후 성인애착의 연구에서 

활용하고 있다. 대학생들이 타인들과의 애착관계에서 성인애착불안을 형성하면 타인

을 신뢰할 수 없고, 자신감이 없어 자신을 무능한 사람으로 여길 수 있게 된다. 이는 

타인에 대한 관심과 인정에 대한 과도한 욕구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성인애착회피를 

형성하면 지나치게 자기 자신에게만 의존하며, 대인관계에서 가까워지는 것이나 의존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불안을 억압하고 고립하는 전략을 사용한다(Fuendeling, 

1998; 이혜진, 2013). 이는 타인에게 자기개방을 하지 않아 친밀감을 형성하는데 어려

움을 겪을 수 있게 만든다. 성인애착불안이나 회피를 형성한 사람들은 관계에서 자신

을 어떻게 생각하고 받아들여지는지에 대해 지나치게 신경을 쓰게 되면 관계가 원만

하지 못하고 내면적인 부조화로 이어질 수 있다(Cassidy & Berlin,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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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애착이 인정욕구와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는 연구는 애착수준이 낮을수록 부정

적 또래인정욕구가 높아짐을 보여주는 연구(김민선, 2007)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연구

한 성인애착불안과 인정욕구의 관계가 유의미한 정적상관을 보였다는 연구가 있다(배

예슬, 2014). 또한 불안정 애착과 관련된 요인 중 자신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지만 타

인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표상을 지닌 몰두형과 승인욕구는 상호 높은 정적 상관을 보

였다는 연구도 있다(김광은, 2004). 성인애착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인정이 중

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 연구라고 할 수 있다. 즉, 성인애착불안을 형성한 

사람들은 관계에서 위기의식을 느낄 때 과도하게 민감하며 타인에게 좋은 인상을 주

기 위해 과하게 노력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배예슬, 2014). 이러한 연구결과는 사회적 

환경 내의 타인들의 지지라 할 수 있는 인정욕구가 성인애착과 우울이라는 개인 

내․외적 정서와의 관련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3. 갈등적 독립과 성인애착

대학생 시기에는 부모에 대한 의존과 동일시에서 벗어나 다양한 도전과 변화를 시

도하는 때이다. 이시기의 중요한 발달과업 중 하나로 부모로부터 심리적으로 독립하

는 것이다. 심리적 독립이란 자녀가 부모와의 의존적인 유대 및 결속 관계를 벗어나 

자율적인 관계 속에서 사고와 행동에 개별적인 자유를 획득하는 것이다(Josselson, 

1988). 심리적 독립은 청소년들이 직면해야 할 주요 발달과제이며 부모와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분리와 자아기능을 확립해 나아가는 것이다(Havighurst, 1972). 

Hoffman(1984)은 심리적 독립을 기능적, 태도적, 정서적, 그리고 갈등적 독립의 다

차원적 구인으로 보고 심리적 독립척도(PSI)를 개발하였다(신 미, 2006). 기능적 독립

과 태도적 독립은 유아기의 분리개별화 과제, 즉 어머니와 독립적으로 행동하고 자신

을 분리된 개인으로 보는 이차적 개별화가 청소년기에 어떤 수준에 이르렀는지 보여

주는 것이다(Mahler, Pine & Bergman, 1975). 또한 정서적 독립과 갈등적 독립은 청

소년기 이후에 일어나는 복합적인 심리적 독립(Blos, 1979)을 두 가지로 구분한 것이

다(조영주, 최해림, 2001). 심리적 독립의 네 가지 하위요인 중 부모에 대한 원망, 분

노, 죄책감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으로 정의되는 갈등적 독립만이 개인적 적응과 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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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이 있고(Hoffman, 1984) 부모와의 갈등이 되는 감정으로 인해 불신, 부적절감, 

친밀한 관계에서의 불안한 느낌을 갖게 된다. 이러한 갈등적 독립이 대학생의 정서적

인 문제와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사회적 관계에서 효과적인 적응을 위해서

는 어머니와의 갈등적 독립에 대한 탐색이 있어야 한다(신 미, 2006).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도 대학생들의 우울과 갈등적 독립의 정서적인 관계와 더불어 정서적 조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성인애착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아동기 애착에서는 양육자가 아동에게 제공하는 보살핌이 한쪽을 향해 일방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성인기에 애착은 대상과 상호작용적으로 이루어진다(Fisher & Crandell, 

2001). 대학생시기에는 애착과 심리적 독립이라는 두 가지 과제에서 균형을 찾아야 

하며 큰 변화의 시기에 놓여있음을 알 수 있다(Schwartz & Buboltz, 2004). 심리적 

독립을 분리-개별화로 볼 때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Rice, FirzGerald, Whaley와 

Gibbs(1995)는 어머니에 대한 애착이 분리-개별상황과는 역상관의 관계를 나타낸다고 

하였다. Ryan과 Lynch(1989)도 정서적 자율성은 불안정성과 정적 상관되어 있다고 하

였으며, Frank, Pirsch와 Wright(1990)도 부모와의 관계성이 낮아야만 분리와 독립성

이 높다고 한다. 윤승경(1989)은 대학생 자녀가 부모와의 관계에서 관심을 받지 못하

고 소외되어 있다고 느낄수록 독립성은 발달한다고 하였다. 이는 어머니로부터 더 이

상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일수록 분리-개별화가 더 잘 이루어질 수 있음을 말한다

(윤정은, 2005). 갈등적 독립과 성인애착 형성에 서로 관련성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

다. 즉, 대학생들의 갈등적 독립에 대한 욕구가 높을수록 성인애착불안과 성인애착회

피를 형성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우울해질 수 있음을 시사해준다. 

어머니로부터의 독립성이 성인애착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신 미, 2006), 성인애착

불안과 애착회피는 개인의 정서조절에 관여한다. 어머니와의 독립을 잘 이루기 위해

서는 어머니와 자녀관계가 안정적일수록 좋다고 한다. 애착불안을 지닌 사람들은 불

안이나 우울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면서 표현을 하지만, 애착회피를 가진 사람들은 내

적으로 뿐만 아니라 대인관계에서도 불안이나 우울을 억압하고 고립하는 전략을 사용

한다(이혜진, 2013). 

성인초기의 대학생들은 어머니로부터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삶의 추구로 인해 어머

니와의 상호작용은 감소하지만 어머니의 영향력은 지속된다고 느낀다. 청소년들이 중

요한 타인들에게 갖는 성인애착관계를 안전과 지지를 제공하는 유대관계로 보기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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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자신들을 구속하는 방식으로 인식하여 관계에서 적극적으로 벗어나려고 한다(신 

미, 2006). 대학생이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자율성과 친밀함 간의 조율을 이루고 갈등

적 독립과 성인애착형성이라는 두 가지 갈등적 요소에서 균형감이 필요함을 나타내고 

있다(Schwartz & Buboltz, 2004). 이러한 연구결과는 갈등적 독립이 성인애착에 관여

하고, 성인애착의 질에 따라 우울이라는 부정적인 정서가 다르게 표현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어머니가 대학생 자녀에게 관심과 간섭을 심하게 하면 할수록 그런 어머니에게 인

정을 받으려는 욕구들은 높아지게 되고, 자기를 세워나가야 되는 시기에 독립을 못하

게 될 수 있다.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대학생의 인격과 자율성을 훼손하여 인정욕

구나 갈등적 독립으로 이어지지 않아 대학생의 우울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보다

는 성인애착을 형성하지 못해서 관계의 욕구가 잘못형성 됨으로 인해 관계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우울해진다고 볼 수 있다. 대학생의 우울에 영향을 주는 개인 내적인 요

소와 개인 외적인 요소로 어머니와의 인정욕구와 갈등적 독립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

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연구를 함께 고려하여 살펴본 연구는 찾아보기 드물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와 우울의 관계를 설명하는 심리적 

기제 변인으로 인정욕구와 갈등적 독립, 성인애착을 인과적 구조모형에서 세 변인의 

매개역할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대학생의 우울관련 예측변인인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 인정욕구, 갈등

적 독립, 애착불안, 애착회피의 상호 연관성과 이러한 변인들이 우울에 미치는 경로와 

영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대학생의 어머니 심리적 통제와 우울 간의 관계에서 인정욕구, 갈등적 

독립, 애착불안, 애착회피가 매개(부분매개, 완전매개)하는가? 

대학생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 간의 관계에 대해 본 연구에서 경험적으로 

확인하고자 하는 연구모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심리적인 통제는 개인의 인격과 자율성을 훼손하여 통제한다는 느낌으로 인

해 청소년 우울의 위험요인이 된다(Barber et al., 2002). 마찬가지로 대학생의 인성과 

개별성을 무시하고 자율성을 손상시키기 때문에 대학생의 우울변인에 영향을 줄 것으

로 가정하였다. 둘째, 인정욕구는 응답변인으로 심리적인 통제로 인해 부모의 간섭이 

높아지고 이는 대학생들의 부정적인 자기상을 지니게 되어 부모로부터 끊임없는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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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수용을 구하는(신희수, 안명희, 2013) 과정을 통하여 우울에 이르는 과정을 매개할 

것이다. 즉,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무겁게 느껴지면 부모가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하

지 않고, 자신의 사고나 의견을 존중해주는 느낌을 받기 어려워 우울에 부정적인 정

서 경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가정하였다. 셋째, 불안정 애착은 자기와 타인에 대한 

부정적인 표상을 지니게 되며(Cassidy, 1994) 이는 내적작동모델의 형태로 개인의 심

리적 건강에 영향을 준다(Bowlby, 1980). 이러한 근거를 토대로 불안정 애착이 대학

생의 우울에 가장 가까운 영향요인으로 가정하였다. 다음은 본 연구의 연구모형(부분

매개모형, 그림1)과 비교모형(완전매개모형, 그림2)에 제시된 것 중 어느 것이 더 실

제 자료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비교모형은 연구모형에서 불안정 애착을 

제외한 다른 변인들(어머니의 심리적 통제, 인정욕구, 갈등적 독립)에서 우울로 이행

되는 직접효과를 배제한 것으로 이 두 모형을 비교함으로써 이 변인들이 우울에 이행

되는 과정 혹은 경로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즉, 비교모형(완

전매개모형)이 연구모형(부분매개모형)보다 실제 자료에 더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면 대학생의 어머니 심리적 통제, 인정욕구, 갈등적 독립 변인들은 대학생의 우울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반드시 불안정 애착을 거쳐서 우울로 이행되는 것으

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림 1.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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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비교모형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서울과 경기도에 소재한 2개의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369

명(남학생 153명(41.5%), 여학생 216명(58.5%))에게 설문을 실시하였다. 연구자가 직

접 연구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함께 연구 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알려준 후 설

문지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대학생들의 학년 분포는 1학년 216명(58.5%), 2학년 102

명(27.6%), 3학년 41명(11.1%), 4학년 10명(2.7%)으로 나타났다.

2. 측정도구

1)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

본 연구에서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는 Barber(1996)의 청소년용 부모 심리통제척도

(Psychological Control Scale-Youth Self-Reportc; PCY-YSR) 16문항에 Olsen 등(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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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2문항을 추가하여 안명희(2010)가 번안하고 완성한 척도를 신희수(2012)가 대학생

에 맞게 어휘를 수정하여 측정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언어표현제재-감정무

시, 인신공격-변덕스러운 감정, 애정철회-죄의식 심어주기의 3개 하위요인으로 이루어

져있다. 각 하위요인은 6문항으로 구성되어 총 18문항이다. 각 문항은 Likert식의 5점 

척도이며 각 하위변수의 문항 점수를 합한 값이 높을수록 어머니의 심리통제가 심하

다는 것을 뜻한다. 안명희(2010)의 연구에서는 청소년용 부모 심리적 통제 척도의 내

적 일치도(Cronbach’s a)는 .86이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전체 문항의 내적 일치도

는 .92이었으며,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언어표현제재-감정무시 .79, 인신공격-변덕스

러운 감정 .85, 애정철회-죄의식 심어주기 .74로 나타났다.

2) 인정욕구

본 연구에서 사용한 인정욕구는 Martin-Larsen Approval Motivation scale(MLAM)을 

Martin이 1984년에 개정하고 이를 이정숙(2010)이 번안하고 신희수(2012)가 사용한 

척도이다. 본 척도는 참자아의 모습이 어떻든 상대방에게 수용받기 위해서라면 실제 

모습을 숨기고서라도 상대방에 맞추는 경향을 평가한다. 이는 자신의 진정한 모습과

는 무관하게 주변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실제적인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주변

인들에게 맞추려는 것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의 가치나 능력을 다른 사람에게 인

정, 수용 받고 싶어 하고, 거부나 비판에 대해 피하고자 하는 욕구가 높다는 것이다. 

Likert식의 5점 척도이며 총 20개의 문항 중 역채점 문항은 2, 12, 13, 16, 19번이다. 

Wu와 Wei(2008)연구의 내적 일치도(Cronbach’s a)는 .82였으며, 신희수(2012)연구의 

내적 일치도는 .79이었다. 본 연구의 내적 일치도는 .77로 나타났다. 

3) 갈등적 독립

어머니로부터의 갈등적 독립을 측정하기 위하여 Hoffman(1984)이 제작하고 김은희

(1992)가 번역한 심리적 독립 척도(Psychological Separation Inventory: PSI)중 갈등적 

독립 20문항만 사용하였다(나선영, 안명희, 2011). 갈등적 독립은 “부모에 대한 분노, 

죄책감, 불신으로부터 자유로움”으로 정의되며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 수준을 반

영하는 조작적 개념으로 간주하였다. 갈등적 독립은 부모에 대한 과도한 죄책감과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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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감, 적의, 분노 등의 부정적인 감정으로부터 자유로우며 얽매이지 않는 것을 의미한

다(Hoffman, 1984). 갈등적 독립 척도는 Likert 5점 척도로 평정되었으며 점수가 높을

수록 갈등적 독립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나선영과 안명희(2011)의 연구에서 갈등

적 독립 척도의 내적 일치도(Cronbach’s a)는 .90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내적 일치

도(Cronbach’s a)는 .92로 나왔다. 

4) 성인애착

본 연구의 성인애착 척도는 개정판 친밀관계경험검사(ECR-Revised: ECR-R)척도로 

김성현(2004)이 번안하였으며, Fraley, Waller와 Brennan(2000)이 문항반응이론을 개

정한 것이다. ECR-R은 성인을 대상으로 내․외적 2개의 독립된 ‘애착불안’과 ‘애착회

피’의 하위 차원으로 애착불안 18문항, 애착회피 1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애착불안

차원은 관계에서 버림받거나 거절에 대한 두려움을 나타내고, 애착회피차원은 친밀성

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꺼리거나 불편한 정도를 나타낸다. 두 차원의 점수가 높다는 

것은 애착이 안정되어 있지 않음을 의미한다. 김성현(2004)은 대학생 390명을 대상으

로 번역과정을 거쳐 동등성을 파악하고 요인분석을 적용하여 타당화를 이루었다. 그

의 연구에서 내적 일치도(Cronbach’s a)는 애착불안차원은 .89, 애착회피가 .85로 보

고되었고, 안하얀과 서영석(2010)의 연구에서는 각각 .89와 .90으로 나타났다. 본 연

구에서 전체 성인애착의 내적 일치도는 .92였으며, 애착불안차원과 애착회피의 내적 

일치도는 각각 .92, .90으로 나타났다.  

5) 우울

본 연구에서 사용된 우울척도는 Derogatis와 그의 동료들에 의해 개발된 ‘자기보고식 

다차원증상 목록(Multidimensional Self-Report Symptom Inventory)’ 검사지로 우리나라

에서는 김광일, 원호택과 이정호(1978)가 간이정신 진단검사(Symptom Checklist-90-Revision; 

SCL-90-R)로 명명 한 것을 사용하였다.

SCL-90R은 9개의 증상차원으로 9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우울차

원 13문항만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오늘을 포함한 7일간의 경험한 증상정도

에 따라 “전혀 없다”(1점), “약간 있다”(2점), “웬만큼 있다”(3점), “꽤 심하다”(4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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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심하다”(5점). 5단계로 평정을 하였다. 측정된 점수가 높을수록 부정적 정신건강 

상태가 나쁘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우울 척도의 내적 일치도는 .90이였다.

3.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21.0 및 AMOS 21.0, Mplus 7.0을 이용하여 다음

과 같이 분석하였다. 우선 SPSS 21.0을 이용하여 주요변인들의 기술통계치를 확인하

기 위하여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를 산출하고, 주요 변인들 간 관련성을 살펴보

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어머니 심리적 통제와 대학생 자녀의 우울

의 관계에서 인정욕구, 갈등적 독립, 성인애착(애착불안, 애착회피)의 매개효과를 확인

하기 위하여 AMOS 21.0을 활용하였다. 이때,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를 제외한 나머지 

변인들은 단일요인 척도이기 때문에 문항합산(item parceling)을 실시한 이후 모두 3

개의 측정변인을 생성하여 분석에 이용하였다(Little, Cunningham, Shahar & Widaman, 

2002). 연구자가 설정한 매개모형을 검증하는데 있어서 모수치 추정방식으로 최대우

도법(Maximum Likelihood)을 이용하였고, 2단계 접근(Two-step approach; Anderson 

& Gerbing, 1988)에 따라 측정모형을 먼저 검증한 이후 구조모형을 검증하였다. 구조

모형 검증시, 자료에 부합하는 최적의 모형이 무엇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부분매개모

형과 완전매개모형 간 χ2 차이검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

와 자녀의 우울의 관계에서 인정욕구, 심리적 통제, 애착불안, 애착회피의 매개효과 

유의성 검증을 하기 위하여 Mplus 7.0을 활용하여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분석을 

실시하였다.

Ⅳ. 연구 결과

1.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연구모형에 포함된 주요변인들(어머니 심리적 통제, 인정욕구, 갈등적 독립, 애착불

안, 애착회피, 우울) 간 관련성과 기술통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평균, 표준편차, 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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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도, 그리고 상관계수를 산출하였고, 그 결과를 표 1에 제시하였다.1)

표 1

주요변인들의 상관분석 결과 및 기술통계치  (N = 369)

변인
어머니 

심리적 통제
인정욕구

갈등적 
독립

애착불안 애착회피 우울

어머니 

심리적 통제
 1

인정욕구  .35***  1

갈등적 독립 -.80***  -.42*** 1

애착불안  .41***  .59*** -.49***  1

애착회피  .16**  .17** -.19***  .28*** 1

우울  .31***  .37*** -.39***  .54***  .28***  1

평균 2.27 3.08 3.77 2.61 2.70  2.70

표준편차  .75  .42  .72  .66  .60   .74

왜도  .64  .29 -.33  .05  .29   .80

첨도  .01  .68 -.49  -.66  .25   .04

**p < .01, ***p < .001. 

분석 결과, 연구에 이용된 모든 변인들의 전체 점수 및 측정변인들은 왜도가 ±2, 

첨도가 ±7을 넘지 않아서 정상분포 가정을 충족하였다(West, Finch &　Curran, 1995). 

변인들의 전체 점수들간 상관을 살펴보았을 때, 모든 변인들간 상관이 통계적으로 유

의하였다. 갈등적 독립의 경우 다른 변인들과의 상관이 부적으로 유의한 반면, 나머

지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 인정욕구, 애착불안, 애착회피, 우울 간 상관은 서로 정적

으로 유의하였다.

1) 측정모형 검증

구조모형을 검증하기에 앞서 우선 측정모형 검증을 통해 측정변인들이 얼마나 잠재

변인을 잘 측정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였다(Anderson & Gerbing, 1988). 측정모형 검

1) 지면 관계상 측정변인들 간 전체 상관분석 결과는 여기에서 생략한다. 관심 있는 독자는 저자에

게 이메일을 통해 상관표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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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을 통해 확인된 잠재변인에 대한 각 측정변인의 요인부하량은 표 2에 제시하였다. 

이때,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해서 적합도 지수로 TLI, CFI, SRMR, RMSEA를 사

용하였다. 적합도 지수의 기준은 TLI와 CFI는 .95 이상, SRMR 값은 .08, RMSEA 값

은 .06 이하이면 좋은 모형, .08 이하이면 적절한(reasonable) 모형, .10을 넘으면 나

쁜 모형으로 간주하였다(Hu & Bentler, 1999).

우선 측정모형의 적합도는 TLI와 CFI 모두 .95 이상, RMSEA는 .06 이하로 좋은 모

형의 기준을 만족시켜 측정모형이 자료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120, N = 369) = 

200.115, p < .001; TLI = .980; CFI = .985; SRMR = .031; RMSEA = .043(90% 신뢰구간 

= .032-.053). 또한 잠재변인들에 대한 모든 측정변인들의 요인부하량이 .641 ∼ .925

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s < .001).

표 2

측정모형의 요인부하량

잠재변수 측정변수 B S.E. 

어머니

심리적 통제

언어표현재제-감정무시 1.000 .849

인신공격-변덕스러운 감정   1.205*** .055 .897

애정철회-죄의식 심어주기   .902*** .046 .837

인정욕구

인정욕구1 1.000 .731

인정욕구2    .905*** .084 .641

인정욕구3   1.085*** .086 .800

갈등적 독립

갈등독립1 1.000 .923

갈등독립2    .962*** .035 .895

갈등독립3    .914*** .033 .893

애착불안

애착불안1 1.000 .906

애착불안2   1.044*** .042 .880

애착불안3   1.113*** .041 .916

애착회피

애착회피1 1.000 .875

애착회피2   1.145*** .048 .909

애착회피3   1.111*** .047 .894

우울

우울1 1.000 .863

우울2   1.230*** .058 .859

우울3   1.113*** .047 .925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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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조모형 검증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모형인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대학생 자녀의 인정욕구와 

갈등적 독립을 거치고, 이후 다시 애착불안과 애착회피를 통해 우울로 가는 간접경로

와 직접경로들, 그리고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직접적으로 애착불안과 애착회피, 우

울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경로들이 포함된 연구모형과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애착불

안과 애착회피, 우울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직접경로들이 제거되어 직접적인 

영향을 가정하지 않은 비교모형의 적합도를 분석, 비교하여 경험 자료를 가장 잘 설

명하면서도 간명한 최적의 모형을 탐색하였다. 

비교모형이 연구모형에 내재된(nested) 모형이므로 두 모형의 χ2 차이검증을 통해 어

떤 모형이 자료를 더 잘 설명하는 모형인지를 확인하였고, 두 모형의 적합도와 χ2 차이

검증 결과를 표 3에 제시하였다. 즉, 동일 자료를 바탕으로 현상을 설명하는 두 가지 

타당한 모형이 있고, 두 모형의 χ2 값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 

더 단순하고 간명한 모형을 선택하고, 만일 두 모형의 χ2 값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난다면 더 설명을 많이 하는 모형을 선택하는 것이 적절하다(Kline, 2015).

분석 결과, 우선 연구모형과 경쟁모형 모두 TLI와 CFI는 .95 이상, SRMR이 .08 이

하, RMSEA는 .06 이하로 자료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χ2 차이검증을 실시한 

결과 두 모형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형의 간명성을 고려

해볼 때 비교모형이 자료를 더 잘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χ2
비교모형−연구모형(3) = 

.282, p > .05.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료를 더 잘 설명하는 모형으로 어머니의 심리

적 통제가 대학생 자녀의 불안애착 및 회피애착, 우울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비교모형을 최종모형으로 선택하였다.

표 3

연구모형과 비교모형의 적합도 지수와 χ2 차이검증 결과

χ2 df TLI CFI SRMR RMSEA(CI*)

연구모형 200.115 120 .980 .985 .031 .043(.032-.053)

비교모형 200.397 123 .981 .985 .031 .041(.031-.052)

χ2 차이검증 ∆χ2(3)= .282, p > .05

* CI = 신뢰구간(Confidence Inter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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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적으로 선택된 모형의 표준화 경로계수의 경로도와 직접효과의 크기 및 이에 

대한 유의성 검증 결과를 그림 3과 표 4에 제시하였다.

그림 3. 최종모형(비교모형)의 표준화 경로계수 

*p < .05, **p < .01, ***p < .001.

주. 오차항은 생략하였으며 모든 경로계수는 표준화된 회귀계수임.
   그림상으로는 내생변인인 인정욕구와 갈등적 독립간, 애착불안과 애착회피간 공분산을 직접
연결한것으로 표현하였지만, 실제로는 잠재변인의 오차항들간 공분산을 연결하여 분석하였음.

표 4

최종모형의 경로계수 및 유의도 검증

B S.E.  t
어머니 심리적 통제  →  인정욕구  .224 .034  .413  6.58***

어머니 심리적 통제  →  갈등적 독립 -.922 .049 -.869 -18.74***

인정욕구            →  애착불안  .936 .108  .574   8.69***

인정욕구            →  애착회피  .164 .103  .115   1.60

인정욕구            →  우울  .070 .139  .041    .50

갈등적 독립         →  애착불안 -.200 .044 -.240  -4.50***

갈등적 독립         →  애착회피 -.105 .048 -.144  -2.17*

갈등적 독립         →  우울 -.124 .051 -.141  -2.46*

애착불안            →  우울  .456 .084  .431   5.45***

애착회피            →  우울  .179 .060  .148   2.99**

인정욕구            ↔  갈등적 독립 -.037 .010 -.305  -3.77***

애착불안            ↔  애착회피 -.305 .014  .219   3.36***

*p < .05, **p < .01,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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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어머니 심리적 통제가 인정욕구(  = .413, t = 6.58, p < .001)와 갈등적 독립

(  = -.869, t = -18.74, p < .001)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즉, 어

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심했을수록 대학생 자녀의 인정욕구 수준은 높고, 갈등적 독립 

수준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인정욕구가 애착불안에 미치는 영향이 정적으로 유의하였다(  = .574, t = 

8.69, p < .001). 반면, 인정욕구에서 애착회피 및 우울로 가는 경로는 통계적으로 유

의하지 않았다. 즉, 대학생 자녀의 인정욕구 수준이 높을수록 성인애착불안 수준이 

높았지만, 성인애착회피나 우울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갈등적 독립의 경우 애착불안(  = -.240, t = -.450, p < .001), 애착회피(  = 

-.144, t = -2.17, p < .05), 우울(  = -.141, t = -2.46, p < .05)에 미치는 영향이 

모두 부적으로 유의하였다. 즉, 대학생 자녀의 갈등적 독립 수준이 높을수록 성인애

착불안 수준 및 성인애착회피, 우울 수준이 모두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우울에 

있어서 애착불안(  = .431, t = 5.45, p < .001)과 애착회피(  = .148, t = 2.99, p 

< .01)가 미치는 영향도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즉, 성인애착불안과 성인애착회

피 수준이 높을수록 대학생의 우울 수준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인정욕

구와 갈등적 독립(  = -.305, t = -3.77, p < .001), 애착불안과 애착회피(  = .219, 

t = 3.36, p < .001)의 상관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3) 매개효과 유의성 분석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와 대학생 자녀의 우울의 관계에서 인정욕구, 갈등적 독립, 

성인애착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Shrout와 Bolger(2002)가 제안한 부트스트래핑

(Bootstrapping) 방법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표 5에 제시하였다. AMOS는 매개변인

과 준거변인이 한 개 이상인 모형을 검증하기 복잡하고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더 간결

한 방법으로 Mplus 7을 이용하여 매개효과의 경로 자체를 가상변인(phantom variable)

을 설정하고 이에 대해 부트스트렙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분석하였다(Rindskopf, 1984). 

이 방법은 매개효과의 표준오차를 부트스트래핑을 통해 매개효과의 추정치에 대한 

95% 신뢰구간을 구해서, 그 구간에 0이 포함되지 않으면 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보는 방법으로 sobel 검증의 한계인 정상분포의 제한을 받지 않다는 장점을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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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Shrout & Bolger, 2002). 이때 그림 3에서 경로가 유의하지 않았던 경우에는 매

개효과를 확인하는 것이 의미가 없기 때문에 분석에 포함하지 않았다.

표 5

매개(간접)효과들의 부트스트래핑 결과

경로
부트스트렙

추정치
SE

95% 신뢰구간
(Bias-corrected bootstrap) 

하한 상한

 어머니 심리적 통제 → 인정욕구 → 
 애착불안 → 우울

.096 .028 .049 .160

 어머니 심리적 통제 → 인정욕구 → 
 애착불안

.210 .039 .135 .289

 어머니 심리적 통제 → 갈등적 독립 → 
 애착불안 → 우울

.084 .029 .038 .151

 어머니 심리적 통제 → 갈등적 독립 → 
 애착불안

.184 .047 .095 .275

 어머니 심리적 통제 → 갈등적 독립 → 
 애착회피 → 우울

.017 .011 .003 .049

 어머니 심리적 통제 → 갈등적 독립 → 
 애착회피

.097 .046 .004 .186

 인정욕구 → 애착불안 → 우울 .426 .102 .249 .656

 갈등적 독립 → 애착불안 → 우울 -.100 .033 -.180 -.048

 갈등적 독립 → 애착회피 → 우울 -.021 .013 -.057 -.003

주. 부트스트렙 표집은 1,000번, 부트스트렙 추정치는 비표준화된 자료임.

우선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인정욕구, 애착불안을 거쳐 우울로 가는 경로는 통계

적으로 유의하였다(B = .096, 95% Bias-corrected CI = .049 ∼.160). 즉, 어머니가 

심리적 통제를 많이 했을수록 대학생 자녀의 인정욕구 수준이 높아지고, 그에 따라 

성인애착불안이 높아져서 우울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찬가지로 어머니

의 심리적 통제가 인정욕구를 통해 애착불안으로 가는 경로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B = .210, 95% Bias-corrected CI = .135 ∼.289). 즉, 어머니가 심리적 통제를 많이 

했을수록 대학생 자녀의 인정욕구 수준이 높아져서 성인애착불안 수준이 높아지는 것

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갈등적 독립, 애착불안을 거쳐 우울로 가는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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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B = .084, 95% Bias-corrected CI = .038 ∼.151). 즉, 어

머니가 심리적 통제를 많이 했을수록 대학생 자녀의 갈등적 독립 수준이 낮아지게 되

고, 그에 따라 성인애착불안이 높아져서 우울 수준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마찬가지로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갈등적 독립을 통해 애착불안으로 가는 경로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B = .184, 95% Bias-corrected CI = .095 ∼.275). 즉, 어머니

가 심리적 통제를 많이 했을수록 대학생 자녀가 갈등적 독립을 못하게 되어 성인애착

불안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갈등적 독립, 애착회피를 거쳐 우울로 가는 경로는 통계적

으로 유의하였다(B = .017, 95% Bias-corrected CI = .003 ∼.049). 즉, 어머니가 심

리적 통제를 많이 했을수록 대학생 자녀의 갈등적 독립 수준이 낮아지게 되고, 그에 

따라 성인애착회피가 높아져서 우울 수준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갈등적 독립을 통해 애착회피로 가는 경로도 통계적으로 유

의하였다(B = .097, 95% Bias-corrected CI = .004 ∼.186). 즉, 어머니가 심리적 통

제를 많이 했을수록 대학생 자녀가 갈등적 독립을 못하게 되어 성인애착회피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인 연구 참여자들의 경우 인정욕구가 애착불안을 거쳐 우울로 가는 경로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B = .426, 95% Bias-corrected CI = .249 ∼.656). 즉, 대학생

들의 인정욕구 수준이 높을수록 성인애착불안 수준이 높아져서 우울해지는 것으로 나타

났다. 또한 갈등적 독립의 경우, 애착불안을 거쳐 우울로 가는 경로(B = -.100, 95% 

Bias-corrected CI = -.180 ∼-.048)와 애착회피를 거쳐 우울로 가는 경로(B = -.021, 

95% Bias-corrected CI = -.057 ∼-.003)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즉, 대학생들의 

갈등적 독립 수준이 높을수록 성인애착불안과 성인애착회피 수준이 높아져서 우울해

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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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대학생이 지각한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서 인정

욕구, 갈등적 독립, 그리고 애착불안과 애착회피의 관련성을 이해하고자 구조모형을 

설정하고, 대학생 369명의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문제 1로 제시하였던 대

학생의 우울관련 예측변인인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 인정욕구, 갈등적 독립, 애착불안, 

애착회피의 상호 관련성과 변인들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인정욕구와 정적으로 갈등적 독립에 부적으로 유의

하였다. 즉,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심했을수록 대학생 자녀의 인정욕구 수준은 높

고 갈등적 독립 수준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어머니의 간섭과 통제는 사랑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나타나며 자녀의 자존감에 상처를 주거나 부정적인 자기상을 형성

하게 되어 어머니로부터 끊임없는 인정과 긍정적 수용을 갈구하게 된다는 것이다(김

영란, 2014; 신희수, 안명희, 2013). 대학생들은 자신의 심리적 영역을 지속적으로 침

해당하고 그로 인해 어머니와의 건강한 심리적 분리를 이루지 못하게 된다. 연구대상

은 다르지만 어머니의 과도한 통제와 보호는 중학생 자녀의 독립성과 개별적인 정체

성에 위협을 준다고 하는 연구결과와 일치한다(최수경, 1997). 어머니의 심리적 간섭

은 대학생의 건강한 심리적 분리를 어렵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다. 어머

니가 자녀를 통제하거나 과보호적으로 양육을 하게 되면 자녀의 의존성을 조장하여 

독립심의 발달을 저해하게 된다고 할 수 있다(이지인, 2008). 어머니로부터 독립하지 

못한 대학생은 부정적인 자기상을 형성하게 되고 나아가 대인관계에서도 의존하게 되

어 대인관계의 폭도 넓혀나갈 수 없게 된다. 이러한 대학생들의 심리적인 어려움의 

해소 방법은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의 두려움을 살펴보고 타인에게 끊임없이 인

정이나 확인을 받고자 요구하는 신념을 수정해 나가야하며(Blankstein & Dunkley, 

2002), 인정욕구를 완화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인정욕구가 애착불안에 미치는 영향이 정적으로 유의하였다. 즉, 대학생 자녀

의 인정욕구 수준이 높을수록 성인애착불안 수준이 높았다. 이는 불안정애착요인 중 

자신에게는 부정적이지만 타인에게는 긍정적인 표상을 지니고 있는 성인의 몰두형과 

승인욕구가 정적 상관을 나타낸다는 연구결과(김광은, 2004)와 같은 의미이다. 즉, 타

인과의 관계형성에서 몰두형은 타인의 긍정적인 표상으로 비교적 쉽게 관계를 형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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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친밀함을 불편하게 생각하지 않지만, 기본적으로 자신의 문제나 어려움을 잘 들어

내지 않고 회피하는 경향이 있다. 중요한 타인으로부터 자율성이나 분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은 대인관계에 민감한 경우가 많으며(Ringer & Crittenden, 2007), 

부모와 불안정 애착을 형성한 사람들은 특히 관계에 위협이 되는 단서에 과도하게 민

감하며 타인에게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배예슬, 2014). 부

모의 일관되지 않은 양육경험은 낮은 자존감을 갖게 되고 성인이 되어서도 이성과의 

관계에서 버려짐에 대한 두려움으로 집착할 가능이 있다(Bowlby, 1973). 대학생이 대

인관계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에는 부모와의 관계경험을 살펴보고 이러한 경험을 

자신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지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며 부모와의 관계경

험이 다른 관계에 영향을 주고 있는 관계패턴을 파악하게 한다.  

셋째, 갈등적 독립의 경우 애착불안, 애착회피, 우울에 미치는 영향이 모두 부적으

로 유의하였다. 즉, 대학생 자녀의 갈등적 독립 수준이 높을수록 성인애착불안 수준 

및 성인애착회피, 우울 수준이 모두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로

부터의 갈등적 독립이 여대생의 성인애착의 하위 요인에 영향력을 보였다는 신 미

(2006)의 연구결과를 지지해준다. 즉, 어머니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록, 여대생은 친구나 이성에게 신뢰하며 기댈 수 있고 그들과의 관계를 편안하게 

느끼며 그들이 자신을 떠날까봐 불안해하지 않음을 나타내고 있다(Hoffman, 1984; 신 

미, 2006). 대학생들이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죄의식이나 불안으로부터 자유롭다는 것

은 독립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을 가질 수 있으며, 자신만의 가치와 신념으로 의사결

정하고 실행하며 어머니의 심리적 지지로부터 얽매이지 않게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대학생들의 개별화 과정이 어머니와의 안정된 관계 속에서 따뜻함을 느끼고 독립성을 

주장하며 자신과 세계를 탐색하여 어머니로부터의 분리에 대한 불안 심리를 극복하고 

독립된 개체로 성장할 수 있게 된다.

넷째, 우울에 있어서 애착불안과 애착회피에 미치는 영향도 모두 유의하였다. 즉, 

성인애착불안과 성인애착회피 수준이 높을수록 대학생의 우울 수준도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이는 안정애착일수록 우울이 낮다는 결과나 불안정애착이 더 심한 우울을 보

인다는 결과를 지지하고 있다(Brumariu & Kerns, 2010; Cassidy & Berlin, 1994). Bowlby

의 애착이론은 심리내적으로 자신과 타인에 대한 내적 작동 모델을 형성하고 발달시

킨다고 하였다. Brennan, Clark와 Shaver(1998)등 연구에서 성인애착불안의 특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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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착대상과의 거리를 최소화하고 그 대상에게 안정을 느끼고 타인들의 지지와 도움을 

얻기 위해 자신의 부정적인 생각과 기억에 과도하게 주의를 기울이며, 성인애착회피

의 특성은 타인으로부터 지지와 도움을 받지 못하는 데에서 오는 좌절감을 회피하기 

위해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을 억압하고 타인과의 거리를 최대화 한다는 것이다. 성인

애착불안과 성인애착회피에 관한 연구는 국내에서도 이루어졌는데 김병직과 오경자

(2009)의 연구결과에도 같은 결과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타인과의 관계에

서 정서적인 표현을 최대화하거나 최소화하는 경우 둘 다 우울함을 느끼게 한다는 것

을 알 수 있었다. 

연구문제 2로 제시되었던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와 우울 간의 관계에서 인정욕구, 

갈등적 독립, 애착불안, 애착회피의 매개(부분매개, 완전매개)를 분석한 결과 비교모형

이었던 완전매개모형이 채택되었다. 이는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직접적으로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인정욕구, 갈등적 독립 애착불안, 애착회피를 매개로 했을 

때 우울에 미치는 영향이 높음을 반영하고 있다. 구체적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인정욕구, 애착불안을 거쳐 우울로 가는 경로는 통

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즉, 어머니가 심리적 통제를 많이 했을수록 대학생자녀의 인정

욕구 수준이 높아지고, 그에 따라 성인애착불안이 높아져서 우울 수준이 높아지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 인정욕

구와 애착불안 모두 매개변인 역할을 한다는 결과이다.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를 감소

시키기 위해 매개변인을 통한 중재 방법 모색의 중요성을 강조한 신희수 외(2013)의 

연구결과를 부분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자녀 스스로 불완전

하거나 부족하다고 느끼게 되고(Barber & Harmon, 2002) 이로 인해 스스로 자신에 

대한 긍정적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타인의 말이나 행동을 통해 인정받기를 원하게 된

다(신희수, 안명희, 2013). 이때 타인으로부터 긍정적인 말이나 행동이 오지 않으면 

타인에게 끊임없이 인정을 받고 싶어 하며, 과도하게 의존적인 성향을 보이는 애착불

안이 형성되어 더욱 우울하게 만든다(이주영, 2012). 이렇게 불안정한 애착을 형성한 

사람들은 타인을 신뢰할 수 없고, 자신감이 없으며 무능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부정적인 내적작동모델을 형성하여 이후에 사회적 관계형성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장휘숙, 1997). 사회적 관계형성이 많아지는 대학생들의 관계형성과정

에서 타인의 인정욕구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인정욕구의 충족은 친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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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과의 관계에서 핵심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  

둘째,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갈등적 독립, 애착불안과 애착회피를 거쳐 우울로 

가는 경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즉. 어머니가 심리적 통제를 많이 했을수록 대

학생 자녀의 갈등적 독립 수준이 낮아지게 되고, 그에 따라 애착불안과 애착회피가 

높아져서 우울 수준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우

울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 갈등적 독립, 애착불안, 애착회피 모두 매개변인 역할을 

한다는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행동이 높을수록 청소년의 갈

등적 독립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이지인(2008)의 연구결과를 지지하며 어머니

의 심리적 통제가 자녀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저하시킴으로써 갈등적 독립이 

낮아지고 그로인해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부모와의 관계성이 

낮아야만 분리와 독립성이 높다고 보고한 Frank 등(1990)의 연구와도 맥을 같이 한

다. 또한 부모와의 애착이 갈등적 독립을 통해 성인애착에 영향을 미치며(신 미, 

2006), 어머니와의 불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하면 어머니로부터의 갈등적 독립에 어려

움을 겪을 수 있으며 그 결과로 중요한 타인과의 관계에서 사랑받지 못하거나 버림받

는 것에 대한 불안이나 우울로 이어짐을 알 수 있다. 이로써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대학생 자녀의 자율성 및 독립성에 영향을 주어 갈등적 관계로 경험되고 자기의 가치

감에 영향을 끼쳐(최명진, 2010), 대학생 자녀의 우울감에 영향을 주게 된다. 

본 연구결과에서 얻어진 결과를 토대로 연구의 한계 및 후속 연구를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이 대부분이 1-2학년으로 이루어져 있어 대학생

으로서 충분한 적응력을 가지고 있을지는 의문을 가지게 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문제점

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좀 더 다양한 집단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서 인정욕구, 갈등

적 독립, 성인애착의 매개효과를 확인하는 연구였다. 즉,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인

정욕구와 갈등적 독립에 영향을 미치고 이로 인해 불안정성인애착이 형성되어 우울에 

영향을 준다는 가정 하에 현재 생활에 기반하는 횡단연구를 진행하였다. 비록 선행연

구를 기반하여 연구자가 설정한 변인들 간 관련성을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구조

방정식을 통한 횡단연구의 결과는 인과관계를 직접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인과관계를 보다 정확하게 밝히기 위해서는 종단연구가 보다 더 설득

력이 있다. 후속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의 관계 확장의 시기별 차이를 나누고 어머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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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적 통제, 성인애착, 갈등적 독립 등 우울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여 종단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심리적 통제변인에 대한 연구 대상이 주양육자인 어머니로 한

정하였지만. 다른 가족 구성원들의 심리적 통제 행위에 대한 효과검증을 제안한다. 

가족 내에서 어머니외의 아버지 변인뿐만 아니라 다른 형제간의 관계를 포함하여 연

구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최근에는 자녀교육에서 아버지의 영역이 확대되

고 있고 자녀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이 강조되고 있으며, 다른 형제

간의 관계에서도 심리적 통제 행위가 부모와의 관계에서처럼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 대한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와 우

울 간의 관계에서 인정욕구, 갈등적 독립, 성인애착 간의 관계를 바탕으로 이들 간의 

경로를 탐색함으로써 대학생이 우울에 이르게 되는 경로에 대한 이해를 보다 넓힐 수 

있게 해주었다. 특히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우울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보다는 인

정욕구나 갈등적 독립을 통해 불안정한 성인애착이 형성되어 우울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로써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대학생 자녀의 우울에 어떠한 과

정을 통해 영향을 주는지 그 심리적 기제가 확인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대학생

들의 개인이나 집단상담 장면에서 어머니와의 관계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 불안정 애

착으로 이해되는 관계의 고리를 먼저 끊어주어 우울로 이행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

도록 안내한다. 

둘째, 상담 장면에서 우울한 대학생들을 돕기 위해서는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 경험

이나 지각된 관계경험 등을 파악하여 현재 관계경험에 어떻게 재현되는지 살펴볼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어머니와의 관계경험으로 인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지에 대한 자

신의 이해를 통해서 스스로를 어떻게 개념하고 있는지 파악하도록 한다. 어머니와의 

상호작용에서 관계를 향상시키고 긍정적인 자기수용을 통하여 우울을 해소하는 방향

으로 진행할 수 있다. 또한 관계경험에서 인정욕구나 갈등적 독립을 탐색함으로써 내

담자의 친구관계나 이성 관계에서의 문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음을 본 연구결과는 

보여준다.    

셋째, 본 연구결과로 밝혀진 우울과 관련된 변인들을 통해서 대학생자녀의 우울경

험에 대한 구체적인 교육방법을 제시할 수 있다. 어머니가 심리적 통제를 많이 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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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자녀의 인정욕구는 높아지고 자율성 욕구가 좌절되어 갈등적 독립 수준은 낮아져 

우울이 유발된다. 이를 통해 교육현장에서는 대학생들의 의존욕구와 좌절된 자율성 

회복을 위해서 자기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함께 자기의 부정적인 부분을 스스로 수정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돕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대학생들에게 주요 발달과업 관점에서 부모로부터 정서적으로 

독립하고 자신의 자율성을 획득하기 위해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가정

에서 부모자녀 관계를 통해 미래의 성인애착을 예언하고 그들 관계의 효과적인 개입 

가능성을 탐색하는데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또한 어머니 스스로가 자녀와의 관계를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는 계기를 갖고, 어머니가 자녀의 발달단계에 맞추어 양육태도

를 다르게 하는지 살펴보며 자녀와 함께 성장해 나가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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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 of maternal psychological control on the 
depression of university students: 

The mediation effects of the need for approval, 
psychological separation and adult attachment

Jeon, Hyekyung*

 

This study sought to identify the effects of maternal psychological control which 

university students perceived and the impact it has on the depression of 

university students. The study also aimed to more clearly differentiate the 

relevancy among the need for approval, psychological separation and adult 

attachment in the context of the effect of maternal psychological control on the 

depression of university students. To confirm this, a survey targeting 369 

university students (male and female) was conducted, and the mediation effect 

was identified by establishing a mode which could explain the relevancy between 

the depression of university students and maternal psychological control through 

the research model and comparative model. The results indicated a perfect 

mediation model, in which maternal psychological control did not affect attachment 

anxiety, attachment avoidance or depression amongst university students, and this 

was therefore adopted as the final model. In terms of specifics, it firstly showed 

that when mothers exerted strong psychological control over university students, 

the higher the need for approval of university students rose, and this meant that 

the higher the level of depression became, as a result of the increase of ad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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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achment anxiety. Secondly, it was confirmed that the more strongly mothers 

controlled university students psychologically, the lower the psychological 

separation became; this resulted in the level of depression of university students 

becoming heightened as the attachment anxiety got deeper. Lastly, it showed the 

that the more strongly mothers controlled university students psychologically, the 

lower the level of psychological separation became; and this resulted in the level 

of depression of university students rising as the result of adult attachment 

avoidance increasing. And maternal psychological control has positive correlation 

with the need for approval and negative correlation with psychological separation. 

The need for approval is related to adult attachment positively and psychological 

separation is related to adult attachment, avoidance attachment, depression 

negatively. Depression is correlated to adult attachment and avoidance attachment. 

Based on these results, this study discussed the implications of education and 

counseling interventions and made a number of suggestions regarding a follow-up 

study.

Key Words: psychological control, depression, need for approval, 

psychological separation, adult attach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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